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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대회준비회 위원장 송진우씨 담 

우리가 가진 반만년 역사와 지나온 반세기동안 민족 해방을 위한 혈투는 세계 
정국에 대하여 조선민족을 완전 해방하여 자주독립시키지 않으면 동양의 진정
한 화평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였고 따라서 조선민족은 타민족의 지배
나 탁치 우는 국제공관을 받을 민족이 아니라는 것도 천하가 주지하게 된 사
실이다. 그러므로 카이로 포츠담 국제회의에서도 조선독립을 선언케 된 것이
다. 여사한 국제신의를 무시하고 세계사적 발전을 조해하는 조선의 탁치운운은 
단연코 배격치 않으면 안된다. 우리는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삼천만이 일인도 
빠짐없이 일대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반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. 우리의 정
당한 주장을 위하여 이 강토 위에 있는 동지는 피한방울이 남지 않도록 결사
적 용투로서 우리가 당당히 가져야 할 민족주권을 찾아야 할 것이다. 


